
|    제 1750호 2025년 11월 10일  월요일

12 사람

# 13년 만에 부활한 ‘MBC 대학가

요제’에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   

이찬영(포스트모던음악학 2020)·

성지원(포스트모던음악학 2021)·

강민서(포스트모던음악학 2023)·

강민구(포스트모던음악학 2020)·

류영근(포스트모던음악학 2023) 씨

로 구성된 밴드 ‘카덴차’가 대상을 

받았다. 이들을 만나 대상 수상까지

의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

다. 

 

2주 만에 완성한 대상 곡

“영감이 오셨다”

 

밴드의 시작은 지난 7월 말 즈음 

강민서 씨가 대학가요제 공고를 발

견하고부터다. 강 씨는 ‘우리의 이

름을 세상에 빨리 알리고 싶다’는 

마음으로 원래부터 곡 작업을 함께 

해왔던 성민서 씨에게 출연을 제안

했고, 성 씨는 수락했다. 그간 학과 

내에서 서로의 연주를 자주 봐왔기

에, 실력 좋은 친구들을 하나둘 불

러 모으며 빠르게 이뤄졌다. 일명 

‘경희대 어벤져스’였다.

참가곡 ‘허기’를 작업하는 데 얼

마나 걸렸는지 묻자, 의외의 답변이 

돌아왔다. 단 2주 만에 스케치부터 

작사, 작곡, 그리고 편곡까지 모든 

곡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. “처

음엔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레퍼런

스를 몇 곡 찾아보고, 피아노도 쳐

보면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딱 

코러스 멜로디가 먼저 나왔어요. 그

걸 가지고 작업실에서 나머지 부분

까지 하루 만에 전체 곡을 다 만들

고, 그다음 날부터 편곡에 들어가면

서 착착 진행됐던 것 같아요.”

강 씨는 일사천리로 곡 작업을 마

칠 수 있던 것에 대해 “영감이 내려

오셨던 것 같다”고 웃으며 말했다. 

곡을 작업하며 생기는 여러 의견 충

돌을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

는 모두의 노력도 한몫했다. 류영근 

씨는 “서로 알던 사이이긴 하지만 

팀이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

초반에 서로의 연주를 경청하면서 

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, 피드백

도 주고받으면서 호흡 맞추는 데 집

중했다”고 설명했다.

 

긴장과 즐거움이 공존한

대학가요제 본선 무대

 

본선 무대를 마치기까지 마냥 순

탄했던 것은 아니었다. 이렇게 큰 무

대는 처음이었다. 강민구 씨는 “이미 

참가 신청 영상을 제출한 뒤에 보니 

규모가 커서 ‘이걸 내가 하는 게 맞

나’ 싶어 부담을 많이 느끼며 준비했

다”고 당시를 회상했다. 강민서 씨는 

무대에서 많이 긴장하는 체질이라고 

한다. 강 씨는 “본선 무대에 서기 전

에 수면제 없이는 못 잘 정도로 많이 

떨었다”고 말했다. 다행히 동료들이 

본선 무대 당일, 아침부터 긴장 상태

인 강 씨의 ‘멘탈 관리’를 도우며 무

사히 무대를 마쳤다.

본선 당일 세차게 내린 비로 인해 

어려움을 겪기도 했다. 류 씨는 비

로 인해 퍼포먼스에 제약이 있었다. 

“드럼 바로 옆에 천막을 유지하는 

철사 같은 게 있었는데, 자꾸 그 철

사가 드럼 스틱에 걸려서 한번 놓칠 

뻔하기도 했어요.”

하지만 긴장도, 비도 이들의 무대

를 망치지는 못했다. 무대에 선 순

간만큼은 모두가 완전히 몰입했다. 

성 씨는 “제가 쓴 곡을 그렇게 많은 

사람 앞에서 연주해 본 게 처음이었

는데, 이 많은 사람이 내 음악을 듣

고 있다는 생각에 벅차고 재밌었

다”며 웃어 보였다.

 

슬럼프에서 나온 곡 아이디어

‘감정을 소화한다’

 

대상 곡 ‘허기’의 아이디어는 강

민서 씨가 착안했다. 강 씨는 대학

가요제 이전에 다른 오디션 프로그

램에서 낙방했다. 하지만 ‘실패는 

곧 성공의 어머니’라는 말처럼, 속

상해서 일주일 내내 울고 있던 강 

씨에게 대상 곡 ‘허기’ 아이디어가 

떠올랐다. “오디션에 떨어지고 힘든 

감정을 ‘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

지’하며 최대한 씹어 삼키려고 하다

가, 그걸 가사로 풀어낼 수 있겠다

고 생각했어요.”

이들은 ‘허기’를 통해 많은 사람

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. 

강 씨는 “슬프고 절망적인 감정을 

극복하려면 그냥 아무 생각 하지 않

고 밥을 먹고 내일을 또 살아가야 

하는 것 같다”면서 “너무 큰 불안과 

절망을 다 신경 쓰다 보면 삶이 망

가지기에, ‘희망이 찾아오든 절망이 

찾아오든 밥은 든든히 먹어가면서 

살아가 보자’는 뜻을 담았다”고 설

명했다.

 

“꼭 성공하겠다”

카덴차는 계속된다

 

카덴차는 앞으로도 함께 활동을 

이어갈 것이라 밝혔다. 이들의 최우

선 목표는 대상 곡 ‘허기’의 음원과 

음반 발매다. 최근엔 MBC ‘음악중

심’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. “너

무나 잘 맞는 멤버들과 같이 음악을 

하는 건 행복한 일이니까, ‘행복한 

일 같이해보자’는 생각으로 천천히 

조금씩 함께 나아가보려 해요.”

이들은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

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한다. 강 

씨는 “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

상 드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

과 행복, 위로를 주는 ‘선한 음악’을 

하고 싶다는 것”이라며 “세상에는 

악한 요소들이 많은데, 음악에까지 

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

한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저희를 향한 

응원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잘 

안다”며 “그럼에도 저희를 응원해 

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얼마나 성

공하는지 지켜봐 달라”고 포부를 

밝혔다.

13년 만의 MBC 대학가요제, 대상 밴드 ‘카덴차’ 

“걱정은 접어두고 밥을 먹고 내일을 또 살아가자”

13년 만에 개최된 ‘2025 MBC 대학가요제’에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밴드 ‘카덴차’가 우리학교 학생으로는 19년 만에 대상을 수상했다. 왼쪽부터 이찬영, 성지원, 강민서, 강민구,  

류영근 씨. � (사진=박서연 기자)

권도연 기자 khudy94@khu.ac.kr 


